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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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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여 평생 동안 중국 복음

화를 위해 사역하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

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생

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

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부터 시

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오케스

트라는 연습하는 ‘곡’을 연주하기 전에, 오케스트라 전 단원이 ‘조율’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 오케스트라가 ‘한 음’을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도 분주한 일상을 앞두고 삶의 연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삶의 

비결은 바로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에 있었

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

씀 앞으로 달려가서 영혼을 조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청년1부 겨울 수련회

주제: 빛 가운데 누리는 사랑의 사귐(요일 4:11)     

일시: 2월 23(목)~25(토)       

장소: �충현 기도원

새가족 등록 안내

오늘 충현교회에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아직 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

께서는 등록하셔서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 장소: 본당 출구 로비(좌측) 새가족등록실

등록 시간: 주일 09:00~15:00     

사순절 시작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2월 22일(수)부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구호
헌금 안내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수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지역

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급이 끊기고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진 피해 지정 헌금

은 긴급 구호기금과 재난지역 피해복구 및 필요한 생

필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

다. 헌금은 지명 헌금 봉투와 온라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받는(입금)통장에 '지진피해', '지진', '튀르키예', 

'시리아' 등 식별 문구를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예. 홍길동 지진피해)

온라인 헌금 계좌: �하나은행 225-910071-95904 / 

                         대한예수교장로회충현교회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시 46:5)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영혼을 조율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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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2월 12일) 설교 되새기기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믿음의 3대째였던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9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에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공식’은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

야 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

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1:28)”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언약을 바탕으

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복’은 우리의 뜻대로 아무 근거 없이 구하는 ‘기

복’과는 다릅니다. 야곱은 언약을 의지함으로 벧엘로 돌아오는 천복을 누리

게 되었습니다.

야곱, 그리고 벧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창35:1)” 밧단아람에서의 긴 타향살이 끝에 야곱은 마

침내 벧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몫이었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양도받았던 야곱은, 연로한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틈을 타 형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축복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의 분노를 피하

여 도망하던 야곱을 ‘벧엘’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

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

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4-15)” 하나님께

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갱신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새로운 축복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

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1–22)”이었기에, 야곱이 서원

했던 바로 그 장소 벧엘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게도, 받았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장소, 벧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이름, 이스라엘

야곱을 벧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

어 주셨습니다.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실 뿐 아

니라, 야곱을 통하여 축복과 언약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

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불리는 구절마다 야곱에게 부

여된 축복권을 드러내며 이를 강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

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창32:28)” 얍복강 가의 브니엘에서 야곱은 하

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생명을 걸고 씨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 끝에 

얻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

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10절)” 창세기 32장에서 이

름을 바뀌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지 아니하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벧엘에서 다시금 야곱을 이스라엘이

라 불러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이후를 살펴보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

름이 계속 야곱과 혼용되고 있지만,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

로 불리게 됩니다. 특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과 재회하고 애굽에 정착하

게 될 무렵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으로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권의 모습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창48:15–16)” 애굽으로 내려갔을 당시 130

세였던 야곱은 임종에 앞서 열 두 아들 모두에게 축복했습니다. 가장 사랑했

던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을 통하여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나를 기르신 하나

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실상 야곱은 고단하고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기약없는 도망자였고, 외삼촌의 집에서는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얍복강 씨름 사건 이후에는, 다리를 저

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 

삼십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

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창47:9–10)” 이토록 험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

께서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한낱 나그네

였던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

이 낮은 사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 하나님께 받은 축복

권의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삶의 마지막 순

간에 그 누구보다 평안했던 이유도 그가 받은 축복 덕분이었습니다. 야곱은 ‘

기르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도 함께 해주시리라 확

신했습니다.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이라이트는 그가 붙들었던 언약이

었습니다. 언약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담긴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

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80대 중반의 집사님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38년 동

안 병상에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아

들을 축복해준다면 제 아들은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바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축복받기 어려울 

듯한 ‘단 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

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진심으로 섬기는 마

음으로 축복하시되 점차 축복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넓혀

갈 가장 좋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명

령하시며 주신 축복권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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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5:9-15)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The covenant of God was expanded more and more through Jacob who 

-

come back to God is the fundamental truth that believers should keep in 

birds in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

-

Jacob, and Bethel

-

-

that we have received before and rebuild ourselves before God

New name, Israel

-

-

-

The feature of blessing right Jacob received

-

years of my pilgrimage are one hundred and thirty years; few and evil have 

-

fortable  than anyone else at the last moments of his life was due to the bless-

-

-

-

who are living holding on to the covenant but also a best spiritual weapon 

영역·이율의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Rev. Kyu Sa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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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Name will be
Israel

Serm
on in English Translation

(Genesis 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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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부 ‘제5회 헌신자의 날‘을 마치며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중보기도를 한다. 정해진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한 시간 기도한 후 다음 성도에게 바통을 넘기고 홀가분

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한 시간의 의미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 한 시간은 나를 

중보의 심연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 도화선에 불씨가 점화된 후부터 기도실에서 본 중보 요청카드가 불쑥불쑥 일상을 비

집고 들어오더니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거나 혹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중보기도

를 한다. 기도할수록 중보기도 서약이 자꾸자꾸 기도의 촉수를 건드린다. 기도하라는 요청이 임하는 순간 나는 마음에 저장된 중

보 요청카드를 품는다. 잠자리에 누워서, 밥을 먹으며, 길을 가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느헤미야 2:4)한다.

기도를 요청하는 삶들은 애절하기 그지없다. 처음에는 카드를 보면서 음성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카드를 한 장씩 넘

기다 보면 음성 언어로 감당하기에 벅찬 삶들을 만난다. 너무 아픈 삶들 앞에서는 가슴이 먹먹하여 기도가 막히기 일쑤다. 결국, 

음성 언어의 한계에 이르고 만다. 나는 주께 질문한다. “언어가 고갈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하지요?” 다행히 주님이 답을 주셨다. 

주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도의 방편은 눈물 언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눈물을 통과한 중보를 받고자 하시는 걸까? 

눈물 언어로 중보기도 한 후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영혼의 정화다. 

중보기도자로서 알게 된 것은 내 삶과 교우들의 삶이 유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내 삶은 교우들의 삶

과 바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나와 교우들과 연결된 그 합을 붙들고 계신다. 이 합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나의 삶의 궤적이 중보기

도에 깊이 사용됨을 깨닫는다. 환우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병상에 계시던 아버지의 아픔이 떠올랐고 잉태를 원하는 간곡한 

요청에는 생명을 위해 지인이 감내했던 기나긴 인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재정 문제 해결을 구하는 요청에는 수입의 단절로 막

막하던 허기의 경험이 적용되었고 내적 치유를 기도할 때는 피눈물로 흥건하던 나의 상처를 보며 요청자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었다. 내 삶의 총합이 모두 중보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깨달음에 나는 전율했다.

중보기도실에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묶어놓은 두툼한 중보 요청카드가 있다. 절박한 심정을 카드에 또박또박 기록하였을 기도 요

청자들을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카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가벼운 카드는 단 한 장도 없다. 종이 한 장의 무게는 천 근이

다. 이 중한 사명을 감당하자면 나는 단단한 기도자가 되어야겠기에 스스로를 단련한다.

기도 요청카드는 중보기도실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기도 카드가 있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다. 그곳은 내 마음이다. 

내 손에 기도 카드를 지참하지는 않았지만, 기도 카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보관되어 있다. 나는 기도 카드의 내용을 상

당 부분 기억한다. 심지어 어떤 카드 필체까지도 기억한다. 내 마음에 저장된 카드는 수시로 내게 기도하라고 명한다. 나는 기도

하라는 내적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중보기도자로서 나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헌신자 정연희

ᵄ 0 // & ' ⁫֥ḻ Ө ᶷ ₒṯӦ 7 ⁫֥ḻ ṯ* /.֥ ⁫֥ḻ Ἆ◕ṯ ὣ ᾧ ᷄ḁ, ⁫֥ḻ ▐

֥ḻ Ḍ ҏ Ӧ ṯ ә  Ṯә ♪֫ ӉἌ ᾞ ḁ ᶷ ҏ ҍ ᷄ḁ, ӽ ὗ Ἓ

Ɫ ᵁҍᶷ Ӥṯ ⁫֥ḻ ὣ Ὦ Ⱡḻṯ ṅ בּ ֥ὗ֥ḓ ᷄ḁ,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충현출신 선교사 지원

강영기 목사 김신숙 선교사 김영암 선교사 김형건 선교사 박태연 선교사 안석렬 선교사 장수진 선교사

네팔 이집트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수리남 카자흐스탄

정은희 평신도선교사 허요셉 선교사 홍정화 선교사 유재훈 평신도선교사 유창무 선교사 김경생 선교사

수단 이집트 미얀마 멕시코 인도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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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읽는 태도가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④

* 2022 리딩지저스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신 권성수 목사님의 글을 연재합니다.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을 때 진도에 쫓길 수 있다. 가령 하루 10장씩 읽

으려고 할 때, ‘오늘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176절로 된 시편 119편이 

걸렸지?’라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반대로 성경을 깊이 읽어야겠다

고 생각하면서 성경 한 장이나 한 절만 붙잡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양도 생각하고 질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 면에서 어느 정도 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식을 소화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양적으로 읽으면서도 질적으로 읽

는 방법 중에 ‘성경을 기도하라’가 있다. 가령 하루 5장정도 읽으면 그 

중 한 장이나 몇 절 정도를 기도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말이다. ‘성

경을 기도하라’는 얼핏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성경대로 기도

하라. 성경을 따라 기도하라’가 문법적으로 맞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

아 보이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 

자체를 기도로 바꾸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

게 할 경우 한 편으로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특별

한 경건을 과시하는 것 같아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성경을 기도하라’

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상하

고 순종하되 그 내용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다. 성경을 기도하면 하

나님의 뜻대로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삶의 다양한 구석을 

다 터치하고 우리 심리의 예민한 구석을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과 심리의 모든 구석을 다 터치하기 때문이다. 배

추를 소금으로 절이듯 기도를 성경으로 절이는 것이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성경으로 절이고, 성경을 기도로 절이는 것이다. 

<성경을 기도하라>는 책1)이 있다. 미국 남침례신학교 실천신학 교

수인 도널드 휘트니(Donald Whitney)가 쓴 책이다. 복음 연맹(The 

Gospel Coalition)에 실린 이 책의 리뷰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다. 목회자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는 의욕도 있고 각오도 하지

만 매일 기도훈련이 좌절과 죄책감을 낳을 수 있다. 기도가 자유와 기

쁨의 행위가 아니라 권태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즐거운 특권이 억지로 

감당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휘트니의 말대로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에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지루

해 죽을 지경인가?” 문제는 간단하다. 매일 동일한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 닳아빠진 기도문 때문에 권태와 좌절에 빠진다. “다양

성이 없는 기도는 결국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 해결도 간단하다. 성

경을 기도하면 주의력이분산되는 것을 막고 매일 양질의 기도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기도하는가? “성경을 기도하려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하

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된다.” 

시편이 ‘성경 기도’에 특별히 유익하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모

든 감정을 다루고 본래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께서 영혼의 모든 신음마다 다루는 한 시편을 감동해서 주셨다.” 하루

에 시편 다섯 편을 훑어가면서 그 중 한편을 기도하는 것도 ‘성경 기

도’의 좋은 방법이다. 하루 시편 5편을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에 시편 

150편 전체를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에 성경을 적용

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시편 외에 다른 성경 장르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성경을 기도하는 것은 실제 해 봐야 가장 잘 배운다. 여기에 가

장 큰 논쟁거리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나 기

도해도 된단 말인가? 본문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이 아니더라도 떠오

르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가?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읽어내는 주석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내 생각을 읽어 넣는 주입이 아닌가? 도널드 휘트

니는 ‘성경 해석’과 ‘성경 기도’는 다르다고 대답한다. 전자는 하나님

이 의도하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고, 후자는 “단지 성경의 언어를 사

용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아뢸 수 있

다는 것이다. 

기도를 정답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

님과 교제할 때 성경적으로 완벽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인 관계에서도 완벽한 것만 말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휘트니의 <성경을 기도하라>는 꾸준한 기도를 하도

록 실제적인 도전을 줌으로써 젊은 그리스도인 뿐 아니라 성숙한 그

리스도인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는 노력과 함께 성경을 

기도하는 것이 성숙의 과제이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 목회 사역을 한 존 파이퍼는 이와 

관련해서 유익한 충고를 했다. “성경을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지 않

으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반복으로 전락한다. 하나님의 큰 목적보

다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만 맴도는 기도에 매이고 만다. 이것

을 피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상황

과 실존을 포함해서 다양하고 풍성하도록 성경을 기도하되 바로 인용

하고 바로 이해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서 30절을 보면 초대 교회 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을 기

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 존 

파이퍼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기도로 돌려 드렸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올려 드리면 하나님

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누리

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도로 올

려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내려 주시는 ‘축복의 

서클’이 형성된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도다. 시편과 바울 서신에도 기도가 많다. 성경

이 기도의 모델이다. 성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

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찬양할 수 있다. 감사하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려주기에 우리의 

죄도 고백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 하신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로 

간구하게 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알려 주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한

다. ‘성경을 기도하라’ 이것이 생소하고 막연할 수 있지만 이번에 한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실천해 보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습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1)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서명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복있는 사람, 2016)이다. 

- 편집자 주 -

4. 성경을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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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는데 옆

에 있어 준 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웃으면서 수련

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촌장으로

서 마을에 소외되는 친구 없이 다 친해질 수 있도

록 노력했는데 수련회 하면서 친구들끼리 친해진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첫째날 코스워크

와 둘째 날 마을 운동회 하면서 이런 것이 공동체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흥회 때 기도를 열심

히 했었는데, 마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

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워십을 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

다. 수련회 때 잠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

닌 일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고 싶

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은혜로운 설교 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학년 김주미 학생

처음 친구들을 수련회 자리로 초청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친구들을 2박 3

일 기도원으로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고 친구들은 생각보다 너무 바빴습니다. 학원과 숙제에 치여 

사는 게 회사 일에 치여 사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초청하기가 쉽지 않았는

데 함께 기도해주셨던 학생 할머님의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학원 숙제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꼭 같이 기도해주세요.”라는 말씀이 계속 생

각나고 저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오지 못했지만 수련회 내내 기도했습니

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친구들과 저 또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꼭 만나주세

요.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 할 

순 있는 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치

지 않고 끝까지 찬양하던 중등부 친구들의 열정과 목이 쉬어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

씀해주신 목사님의 열정이 저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진 중등부 겨울수련회였습니다!! 
구나연 교사

무엇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떨리기도, 두렵기도, 설렘 가득하기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이 

드는데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나에게 더욱 그랬다. 첫 아이의 첫 2박 3일 수련회!! 한 번도 가

족과 떨어져서 며칠을 지내본 적도 없었고, 수련회라는 것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졸

업하며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에 (걱정은 조금 되었지만) 기대가 되었다. 사실 수련

회 첫날이 근우가 다니게 될 중학교 배정받는 날이라 기도원에 오후에 들어가야 하는 일정이었

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수련회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 시간을 서둘러서 진행하

고 개회 예배시간에 맞춰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수련회에 들어가는 근우에게 “엄마도 중1 첫 수

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

에 계심을 알게 되어서 그 후로 엄마는 하루 종일 집에서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

어. 근우에게도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

할게”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보내줬다. 첫날 저녁 부흥회에 학부모 기도가 있어서 남편과 

기도원에 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많은 추억을 가진 곳에 우

리 근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또 부모로서 아이들

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셨다. 저녁 부흥회 시간에 자

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갔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더욱 세상의 것들을 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유혹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

망하며 기도한다. 2박 3일 겨울수련회를 은혜중에 잘 마치고 돌아온 근우가 “몸은 힘들지만 목

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게 됐어”라고 담담하게 고백하였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흥분된 마음을 꾹꾹 누르며 “정말 감사하다~! 이 마음 잘 기억하

고 간직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근우가 되기를 계속 기도할게”라고 하며 꼭 안아줬다. 하나님께

서 중등부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와 넘치

는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과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충현의 모든 미래 세대들의 인생

길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응원한다.
김근우 어머니(학부모) 

2023년 중등부 겨울수련회
Ṵₐ ӈ Ἆבּ ҍ ° ᵁ᷉Ὥ   Ớ& 482+7'± Ἓ ᵄ 0 &ᾨ'a 2 & 'ֱ ṍ ᷄ḁ, ᵁ Ὥ Ӊ ᷉בּ Ὥᵁᶷ

ҹ Ṵₐ ṯ ӈ Ἆבּ ҍ Ӥṅ ṅӦ  ὗ ♄ ᵁ᷉ Ὥᵁᾞ* 0 &ᾨ' ₐ ẋᶷ ₐᾧṯḻ כ

0.. ᾤ כ ₦ṯә ᵷὗ ⁬ ᾞ* ᵷ כ ֥ḻ ᶷ ҏ ҍ ᷄ḁ, ֥ḻ ᾧṭ Ⱡḻ᷉ṯכ 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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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 다니엘반 
교사 모집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양육교사, 행정교사, 교육교사, 활동교사

시간: 주일 10:30~12:30

장소: 제2교육관 2층 사무엘홀

문의: 임진실 목사(010-9559-9467)

충
현

 광
고

충현 어린이집 
원아모집

- �예수님 사랑 안에서 꿈을 품고 생각과 표현이 자라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충현어린이집

입니다.

- �창의성, 합리적사고, 의사소통, 협업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사고력증진 수업, 

놀이 중심교육, 그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충현어린이집’으로 초대합니다.

｜대        상｜ 만0세(2022년생) ~ 만5세(2017년생) (선착순 모집)

｜문의 전화｜ 02-554-7055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전교인 헌혈을 실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자를 돕는 헌혈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헌혈 일시 : 2023년 3월 12일(주), 19일(주), 26일(주)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기간: 1월 30일(월)~3월 25일(토)까지     

신청방법: 충현교회 홈페이지 / 교구 및 부서 전달 링크를 통한 신청

헌혈장소: 본당 앞마당         

헌혈대상: 헌혈을 원하는 65세 이하 성도(차세대위원회 적극 참여 요망)

문    의: 오종학 안수집사(010-2744-2755)

※ 헌혈 기념품은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수술비 적립을 위한 기부권으로 제공됩니다.

충현 평생 대학원 
2day 스마트폰 기초 
특강 신청

이제 스마트폰은 제3의 언어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스마트폰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 기초 사용방법을 2주간 토요

일에 집중, 반복 교육하는 특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부터 기본적 내용들과 평소 궁금했던 내용까지 소수 정예반으로 구성하여 반복해서 교육

하려고 합니다. 이번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주세요. 강사로는 특별히 충현의 다

음세대인 청년들이 중심되어 섬겨 주십니다.

특강일시: 3.18(토), 25(토), 2주 연속 매주 토 오전 10시~오후 3시

                (두 번 모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 주세요. 1회 참석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특강장소 :충현교회 1교육관

신청기간: 2.12(주일)- 2.25(토) 선착순 50명 으로 마감! 

모집인원: 충현교회 성도 50명 내외 (1명의 강사와 5명의 수강생)

신청방법: QR코드로 구글 설문지나 문자로 신청 가능

수강료: 1만원 (두 번의 점심이 제공됩니다.)

문의사항: 김수경 권사(010-978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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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회 2월 월례회          
일 시: 2월 22일(수) 수요예배 후 12:00          장 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집사회 월례회                
일 시: 2월 26일(주일) 12:10          장 소: 집사회 사무실

2월 장로기도회                
일 시: 2월 24일(금) 금요집회 후          장 소: 충현기도원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 분 시 간 장 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 ~ 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오전 8:30~오후 2:30
예꿈도서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실(제1교 701호)

유다홀(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➊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➋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Ⅰ 오전 9:00

본 당Ⅱ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Ⅲ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 요 예 배 오전 11:00(본당)

금 요 집 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섬 • 기 • 는 • 분 • 들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목사

이기영 
1교구

이원용
소망부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휴직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한 규 삼 담임목사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시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성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상임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흥연
헌금부장

최규옥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안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익
교육지원부장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277 박가론 영아부  

2 0284 배주아 영아부  

3 0303 박시율 영아부  

4 0313 이필립 영아부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296 김수빈 기본과정 이명주

2 0312 김정호 기본과정 구본기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304 최윤정 기본과정 정나해

2 0305 박준이 유치부 정나해

3 0306 박찬이 영아부 정나해

4 0307 임현철 기본과정 이승순

5 0308 김호순 기본과정 이승순

6 0309 임예준 유치부 이승순

7 0310 오세탁 기본과정 박동진

8 0311 동용숙 기본과정 박동진

<가족 등록>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현기도원 주방장 모집 

대상 : 세례교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분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타교인은 담임목사추천서 각 1부

문의처 : 충현기도원(031-766-5425)

충현교회 전기기사 0명 모집 

대상 및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처 : 사무국 김어현 집사(010-4181-1714), 552-8200(401)

충현교회
상근직원모집

예배 담당(2/22~2/26)

날짜 설교자 / 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0(월) 권혁근/최재필 마 12:31-37 7교구

21(화) 한규삼/김충식 마 12:38-50 전교인

22(수) 임진실/황석환 마 13:1-17 전교인

23(목) 윤성복/천현근 마 13:18-30 9교구

24(금) 문진호/황순선  마 13:31-43 3교구

25(토) 박요셉/박요셉 마 13:44-58 전교인

26(주) 박성덕/박성덕 마 14:1-12 전교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2/20~2/26)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2/22 수요Ⅰ 거룩함의 이유 (레 11:41-45) 이다현 목사 박영환 김정숙

2/24 금요집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 한규삼 담임목사 윤준식 

2/26

주일Ⅰ
한 눈에 보는 레위기 (레 22:17-21, 29-33)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김세종

주일Ⅱ 정석훈 한흥연

주일Ⅲ 윤준식 김열환

주일찬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느 1:4-11) 김주한 목사 이기영 김광일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박성덕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5교구

결
 혼

1. ��지호현 군(지정록 안수집사·김재명 권사의 아들, 5교구)과 김윤주 양(김보금 씨
의 딸) / 25일(토) 11:00 강동웨딩KDW 3층 마이더스홀

2. ��양현석 군(양승환 씨·권태남 씨의 아들)과 윤혜원 양(윤병일 집사·오순옥 집사
의 딸, 5교구) / 25일(토) 15:00 강동웨딩KDW 3층 마이더스홀

3. ��백승윤 군(백대원 타교 성도·고선옥 타교 성도의 아들)과 이유진 양(이삼연 집
사·한혜원 집사의 딸, 1교구) / 25일(토) 14:00 온누리교회(양재동)

별
 세

1. 	�이덕순 타교권사(김홍열 안수집사의 모친·김명은 권사의 시모, 9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2. �김봉덕 은퇴권사(김충식 장로·김충호 성도·김남진 성도·김은숙 권사의 모친, 박태선 권사의 시모, 6교구), (김숙 권
사의 모친, 안중섭 집사의 장모, 9교구) / 9일 별세, 13일 장례

3. 	�장익제 타교장로(장인실 권사의 부친·김성환 집사의 장인, 9교구) / 10일 별세, 13일 장례

4. 	�이금옥 은퇴권사(김남식 안수집사의 모친·최영춘 권사의 시모, 8교구) / 12일 별세, 14일 장례

5. 	�서동수 타교성도(이금숙 권사의 모친·박차천 집사의 장모, 4교구) / 13일 별세, 15일 장례

6. 	�우순성 은퇴권사(김경희 권사의 모친·백남제 은퇴안수집사의 장모, 5교구) / 13일 별세, 16일 장례

7. 	�박난순 성도(조성옥 은퇴권사의 모친·김준호 성도의 장모, 6교구), (조성분 집사의 모친·김용광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 14일 별세, 16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 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1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7명)

강막달  공인숙  김민호  김병하  김성하  김예정  김유라  박여호수아  변영돈  송치선  신세온 

오나리  우승남  이재문  장순혜  장종근  정효준  조학동  최인아  최진형  최춘화  크리스머피 

홍성창

교육위원회(1명)

고다엘  고영민  고정연  곽도일  김도윤  김성준  김세인  김영현  김예성  김재준  김지성  

배서현  안라온  유서연  이서호  이인규  이준규  조혜온  주기쁨  진호준  최시연  최재훈

한동현  한지영  홍아란


